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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업, 대거 개성공단으로 이전
산자부, 입주 희망기업 150사 달해 … 상담지원센터 개소 미리 검증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섬유기업이 1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섬유산업연합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개 섬유관련기업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10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의류가 66사로 가장 많았고 제직 14개, 염색 29사, 방적 14사, 편직 16사, 기타 20사이다.

150사의 공장부지 수요는 49만평, 총투자 계획금액은 4583억원, 고용인력 수요는 3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섬유기업들이 많음에 따라 산자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할 섬유기업들이 많

을 것으로 보고 섬유산업연합회에 <개성공단 상담지원센터>를 열었다.

산자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하면 제3국 수출시의 원산지 문제, 관세율, 전략물자 반출입 등에 대한 전문가 검

토가 필요하나 영세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진출을 원하는 국내기업은 지원센터를 통해 개성공단 투자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성공단 시범단지

에 미리 진출한 곳의 경험을 토대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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